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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다정한 이름표

내 용

밤새워 지새운 나의 시간들,

별처럼 엮어낸 작은 진심이

이름도 모르는 낯선 화면에

주인 잃은 채로 떠돌던 그날

가슴 한편에 작은 멍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따뜻한 문장,

함께 나누고파 손을 뻗다가

가만히 멈추어 고개 숙입니다.

이 꽃을 피워낸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애틋한 땀방울을 기억하기에.

화면 너머 누군가의 밤과 낮,

그 시간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조심스레 달아주는 ‘출처’라는 이름표는

차갑고 엄격한 법의 잣대가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당신이 지은 노래가 오롯이 숨을 쉬고

내가 그린 그림이 무사히 흘러가는 곳.

타인의 수고를 아끼는 마음이 모일 때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조각들은

비로소 상처 없는 아름다운 예술이 됩니다.


